내용 증명

제목 : 층간소음 보복 및 거짓신고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수신 : 김선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61길 37, 72동 3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발신 : 이귀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61길 37, 72동 4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 발신인은 2001년 4월 9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61길 37, 72동 4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귀하는 같은 건물 303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발신인은 귀하가 2021년 상기 건물에 거주한 이래로 공동주택에서의 거주 미덕을 지키고자 발신인의 거주 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주말에 8시까지 이동자제, 슬리퍼 착용, 변기 물소리가 크다고 하여 변기 교체 등)

3. 그러나 발신인이 층간소음을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압구정 파출소에 “발신인이 집에서 퍼터 연습을 한다”고 거짓내용으로 발신인을 수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귀하의 신고를 받은 압구정 파출소 경찰은 2022.11.19, 2022.11.21 및 2022.11.22. 오전 7시 30분경 갑자기 발신인의 주거 공간을 방문하여, 퍼터연습기 및 퍼터가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귀하는 2022.11.23. 7시 30분 경 발신인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드르릉 하는 소리가 났다”며, 압구정 파출소에 발신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귀하의 신고를 받은 압구정 파출소 경찰은 2022.11.23. 7시 39분경 발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가 인정한 바와 같이, 2021년터 현재까지 천장을 플라스틱 그릇 등으로 치며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발신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바 있으며, 

귀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9월경 발신인 소유 거주지의 배관이 충격 및 손상이 가해져,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2022년 초 발신인에게 배관 수리 및 귀하 거주지의 천장 도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발신인은 2002년 1~2분기에 약 11.7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발신인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80세를 가까이 바라보는 발신인과 발신인의 가족들에게 고성을 치며 훈계식으로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발신인에게 “행동패턴을 점검해봐라”, 발신인의 딸에게는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4. 결국, 발신인은 경찰의 갑작스런 주거지 방문 및 귀하의 보복 소음 등으로 수면장애 및 불면증, 심신불안, 우울의 고통 및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5. 한편, 귀하는 2020~2021년경 1102호에 거주하다가 1202호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1202호 거주자들을 괴롭히다가, 현재의 거주지인 303호로 이사왔으며, 그 후로는 403호 거주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귀하는 한양아파트 72동 1202호 및 403호 거주자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며 “주거적 안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발신인은 귀하에게 거짓 신고 및 보복 소음 발생행위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귀하께서는 이를 양지하시어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만일 발신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의방문 및 보복 소음이 계속된다면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수면장애, 심신불안, 우울증 등의 진료 및 진료비 상당액과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귀하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